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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협약 요구 이유와 위기 현실 인정해야”
3차 중앙교섭, 자동차산업 동향 교육 병행 … 지역순회 방식은 차기 교섭 때 결정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

회(아래 사용자협의회)가 4월 27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

서 2021년 3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노·사 교섭위원들은 산업재편 대

응 방향에 관한 고민을 나누고, 이

후 교섭 진행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금속산업 노·사는 3차 중앙교섭

을 자동차산업 동향 교육으로 시작

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

구위원이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내 부품업계의 대응현

황’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노·

사 교섭위원들은 자동차산업 현황

과 전망을 살펴보고 부품산업 역량

강화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날 교육은 노조가 지난 1차 중

앙교섭 때 사용자협의회 측에 제안

해 만든 자리다. 올해 노조 핵심 

요구가 산업전환협약 체결인 만큼 

국내·외 제조업 상황과 산업재편 

대응 관련 노·사 공동 과제를 살

펴볼 필요가 있어 마련했다.

교육 직후 3차 교섭 인사에서 박

근형 사용자협의회 직무대행은 

“알고 있던 사실보다 우리 앞에 

닥친 조건이 나쁜 듯하다”라며 

“노·사 모두 자동차산업의 현재

와 향후 상황을 ‘문제가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위기 

상황이라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해

야 한다. 공포를 느껴야 한다”라

고 말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교육을 듣

고 마음이 무거워지긴 했지만, 

노·사 상호 간 이해를 높이고 실

태 인식 정도를 맞추기 위해 오늘 

같은 방법의 교섭은 의미가 있다”

라며 “이제 노·사가 같이 고민하

기 시작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오늘 

금속산업 노·사가 함께 나눈 내용

에 대해 회원사들의 관심을 높이도

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3차 교섭

에서 “금속노조 요구는 산업전환

과 산업재편 대응으로 발생하는 비

용과 책임을 사용자에게 모두 떠넘

기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노·

사가 힘을 모아 정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올해 금속노조 요구의 

핵심이라고 거듭 지적한다. 정부의 

실질 지원 정책을 함께 끌어내자. 

정부를 향해 사용자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주물·금형·

가공 사업장 노동자들과 사용자의 

불안은 시작된 지 오래다. 산업전

환 대응,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라며 “사용자들은 금속노조가 산

업전환협약 요구를 내놓은 이유와 

다급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세

부 업종·지역별 문제와 해결 방안

을 깊이 토론할 기회를 자주 만들

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이후 중

앙교섭 지역순회 방식을 두고 의견

을 나눴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그동안 지켜온 지역순회 교섭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 19 

상황이 우려스럽다. 언제부터 어느 

지역을 순회할 것인지 내부 논의해 

차기 교섭 때 사용자협의회 의견을 

내겠다”라고 제안했다.

4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 주

관으로 5월 11일 노조 회의실에서 

연다. 교섭은 노조 요구에 대한 

노·사 교섭위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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